
8世 舍人公 墓碣銘
증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 겸 경영참찬관 춘추관 수

찬관 예문관 직제학 상서원 정(贈 通政大夫 承政院 都

承旨 兼 經筵參贊官 春秋館 修撰館 藝文館 直提學 尙書

院 正)과 淑夫人 申씨를 통진현 동쪽 옹정리 간좌곤향

의 무덤에 합장하고 그의 아들 吏曹正郞 連源과 전설사

수 (典設司守) 達源과 生員인 逢源과 通源이 묘 옆에

여막을 치고 있다가 가장(家狀)을 들고와서 安國에게

墓碣銘을 간청하였다. 안국이 생후 한번도 공의 가문과

교류 한 바는 없으나 신진으로서 열반(列班)①에 참여

했고 공의 행실을 볼 때 풍채와 거동이 의젓하고 사령

과 기상이 크고 굳세어 그 가운데 지키는바가 있다고

생각했다. 대개 남들과는 반드시 특이함이 있고 오늘 또

그 집의 가장을 보니 더욱 그의 평생을 알게되었으며

항차부인은 내 선비(先 )②의 종질녀라 그덕의(德懿)③

의 실상과 규범(閨範)④의 아름다움을 온 문중이 칭찬하

니 안국이 소상하게 알고 있는 바이고 비록 옛부터 이

름 있는 집 현부인이라도 지내보지 못하니 안국이 신의

로써글못한다고 거절할 수 없었다.

살펴보건데 公의 이름은 순문(順門)이요 字는 敬之이

니 靑松府 출신이다. 高祖父는 영의정부사 청성백(領議

政府使 靑城伯) 으로 이름이 덕부(德符)이고 曾祖父는

대광보국숭록대부 영의정부사(大匡輔國崇祿大夫 領議政

府使)로 이름이 온(溫)이니 곧 소헌왕후(昭憲王后)의

부친이시다. 왕후의 동생은 수충보사정란익대순성명량

경제 좌리공신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좌의정 청송부

원군 공숙공 (輸忠保社定難翊戴純誠明亮經濟 佐理功臣

大匡輔國 崇祿大夫 議政府左議政 靑松府院君 恭肅公)

이름 회(澮)니 이분이 공의 조부이다.

증 순충적덕보조공신 가선대부 이조참판(贈 純忠積德

補助功臣 嘉善大夫 吏曹參判) 이름 원(湲)은 公의 아버

지이고 어머니는 貞夫人 李氏인데 중군부사정 의구(中

軍副司正 義坵)의딸이고 종실 의안대군 화(義安大君

和)의 종손으로 乙酉(1465)년에 태어났다.

公이 어릴 적에 차분하고 말이 없었으며 자라면서 다

른 아이들보다 특수했다. 그러나 참판공이 일찍 죽고 집

에 엄한 훈계가 없어서 나이 열 대여섯 까지 학문에 대

한 뜻을 세우지 못하여 어머니께서 몹시 우려하고 불러

서 나무라고 타이르니 公이 슬피 깨우치고 감동하여 스

승을 찾아 수업할 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비록

비와 눈이 내리더라도 거르지 않으니 학업이 날로 진취

하여 보부인 공숙공께서 심히 기뻐하며 여러 자손 가운

데특별히사랑을모아주고항상원대하게기약하였다.

얼마 안 되어 丙午(1486)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

고 乙卯(1495)년의 과거에 급제하여 承文院에 뽑히고

正字와 著作을 거쳐서 박사에 이르고 사직(史職)⑤을 겸

하여 <성종실록>에 참수(參修)하였다. 승급하여 성균관

전적(成均館 典籍)이 되고 司憲府監察로 전직되었다가

서장관(書狀官)⑥으로 연경(燕京:지금의 北京)에 다녀왔

다. 그 뒤 홍문관 부수찬(弘文館 副修撰)으로 발탁되어

知製敎에 경연검토관(經筵檢討官)과 春秋館에 記事官을

겸했다. 사간원 정언(司諫院 正言)으로 옮겼다가 다시

兵曹佐郞으로 옮긴 뒤 홍문관 副校理로 승진하여 지제

교를겸했다.

이후에도 경연과 춘추관과 승문원의 직책을 여러번

경유하고서 병조정랑으로 승급하고 사헌부 持平과 掌令

이 되었는데 천거로써 의정부 檢詳에 임명되고 舍人으

로 승급해서 다시 史官을 겸했다. 조정에 입적한지 10년

인데 늘 청렴하고 삼가고 정성스럽고 부지런하여 비록

작은 일이라도 감히 소홀히 하지 않고 날로 그 위치에

서그직분과신하로서의도리를다할것을생각하였다.

甲子(1504)년에 연산군(燕山君)이 황란(荒亂)하여 지

난 일을 미루어 言官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 거의 다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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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귀양 보내니 공도 함께 쌓여 개령현(開寧縣)으로

내쳤다가 얼마후 옥사(獄事)에 다시 엮여 체포되니 마

침내 비명으로 죽었다. 불행을 당하던 날에도 신색이 안

온하고 조용히 재배한 후 형을 받으니 실상 이해 12월

5일이었다. 사람들이 원통하고 애석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고 향년 40세였으며 이듬해 2월에 검소

하게 장사지냈다. 

丙寅(1506)년 9월에 중종께서 즉위하시고 公에게 지

금의 벼슬을 추증하셨다. 公은 천품이 간중(簡重)하고

근후(謹厚)하며 학력을 북돋우니 덕스러운 국량이 더욱

능하였다. 마음을 정대하게 세우고 근엄하며 주관이 뚜

렷해서 바라보면 어엿하여 공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

어났다. 완벽하게 내실을 다지고서도 표현상 아무 차별

이없어사람들이 즐겨 시키고자 했다. 

한때는 公을로 하여금 세상을 도울 것이라고 희망하

였는데 천도가 어그러지고 운때를 고약하게 만났으니

원통하도다.

公께서는 효유가 지극히 돈독하고 어머니를 섬기는

데는 안색을 편안하게 하여 마음을 어기는 일이 없고

봉제사 때는 반드시 정성을 다 쏟았다. 丁亥(1467)년 난

리 때 참판공이 함흥에서 죽었으니 공이 거의 어릴 때

이다. 다 자라서도 슬피 사모하고 통한을 품어서 종신토

록 분잡하고 화려한 짓은 물리쳤으며 누님이 먼저 죽었

는데 公이 꿈에보니 종일토록 소복(素服)⑦하고 있더라.

친구가 상을 당했을 때에도 힘써서 부호해 주고 그 심

력을 다해 주고서야 물러서며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엄

하면서도 자애롭고 노비와 잡배들에게까지도 다 관유하

게 은혜를 베푸니 두렵고 경애하여 감히 속이는 자가

없었다. 

평생을 영리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남들과도

구차한 짓이 전혀 없었다. 처신에 정해진 바가 있고 어

떠한 때도 실수함이 없으며 거짓말을 하거나 정상에 맞

지 않은 행동은 하지 않으며 처사접물(處事接物)⑧에 한

결같이 정성과 신의로써 다루나 만일 잘못이 엿보이면

반드시 바로잡으니 사람들이 거스르지 못하고 더욱 공

경하고복종하니공의행의를어찌가히따르리오. 

주(註)

①열 반 : 위계의차례.반열

② 선 비 : 죽은어머니

③ 덕 의 : 부덕의참아름다움

④ 규 범 : 부인의범절. 가정안의법도.

⑤ 사 직 : 실록을정리하는직책

⑥ 서장관 : 외국에보내는사신을따라보내는임시벼슬인

기록관.

⑦ 소 복 : 흰옷을입는것.상주가되면물색옷을입지않음.

⑧ 처사접물 : 일을처리하고물건을다루는 것.

<다음호에 계속>

광무(光武)十年 병오(1906)년 2월2일에 영돈녕사사

(領敦寧司事) 공작(公爵) 청년(靑寧) 沈公이 집에서 卒

하니 부음이 들리자 임금이 애도(哀悼)하는 조서(詔書)

를 내려 말하기를 이 대신(大臣)은 풍채가 훌륭하고 고

상하며 성품이 온화하고 은혜로우며 일에 임(臨)하면

의심나는 것을 풀고 마음이 화락(和樂)하고 조용한데

힘쓰고 의정부(議政府)에서 벼슬한지 10여년에 충성을

다하여 나를 도와 정사(政事)를 하여 유익(有益)함이

많았도다. 나라의 명(命)이 새로워짐에 울연(蔚然)히 보

필(輔弼)한 공훈(功勳)이 있었고 만년(晩年)에는 고향

으로 내려가서도 아주 건강(健康)하여 나이가 많았으나

정신과 식견(識見)이 쇠퇴(衰退)하지 아니하였더니 어

찌하여 갑자기 홀로 가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립게하는가 하였다.

청녕공의 상(喪)에 동원부기(東園副器:이조 때 동원

비기(東園秘器:왕실에서 쓰는 관(棺). 장생전(長生殿)에

서 만들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씀)를 만들고 남은 판재

(板材) 일부를 보내고 예장(禮葬)등 절차를 준례(準例)

대로 거행(擧行)토록 하고 참판을 보내어 치제(致祭)케

하되 제문을 임금이 친히 지어 내려보내고 시호(諡號)

내리는 은전(恩典)은 시장(諡狀)을 기다리지 말고 장사

(葬事)전에 거행하라 하여 봉상시(奉常寺)에서 근학호

문(勤學好問:학문하는 것을 좋아하되 묻기를 좋아함)하

며 사군진절(事君盡節:임금을 섬기되 충절을 다함)하였

으므로 시호는 문충(文忠)이라함이 옳다고 보고하였으

니 여기에서 공이 시종(始終) 애영(哀榮)이 겸비(兼備)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달 3월 16일에 진위군(振威郡) 동록(東麓) 子坐

午向의 언덕에 장사지냈으니 장차 碑石에 글을 새겨 공

의 덕(德)을 영원히 전하려는 것이다. 公의 당질(堂姪)

상황(相璜)이 공의 행장(行狀)을 가지고 와서 학진(鶴

鎭)에게 碑文을 지어 달라고 하니 의리상 사양할 수가

없었다. 삼가 살피건대 公의 휘는 순택(舜澤)이요 字는

치화(穉華)이니 고려 위위승(衛尉丞) 휘 홍부(洪孚)가

비로소 靑松으로 본관을 삼고 시조가 되었다.

본조(本朝)에 휘 덕부(德符)는 시중(侍中)이요 청성

백(靑城伯)이며 시호가 정안(定安)이고 개국공신(開國

功臣)에 책훈(策勳)되었다. 영의정 청천부원군(靑川府院

君) 시호 한효(安孝) 휘 온(溫)과 영의정 청송부원군 익

대좌리공신(靑松府院君 翊戴佐理功臣) 시호 공숙(恭肅)

휘 회(澮)와 영의정 시호 충혜(忠惠) 휘 연원(連源)과

영돈녕부사 청릉부원군(領敦寧府事 靑陵府院君) 시호

익효(翼孝) 휘 강(鋼)의 四世에 이르러 三代 정승에 二

代 국구(國舅)가 되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익효공의 장남 휘 인겸(仁謙)은 郡守였고 중남(仲男)

휘 의겸(義謙)은 대사헌(大司憲)이었고 청양군(靑陽君)

이었으며 높고 깨끗한 언론(言論)을 견지(堅持)하여 사

림(士林)의 영수(領袖)가 되었다. 이분이 휘 엄(엄)을

낳아서 郡守公에게 출계(出系)시켰다. 다섯 번 전하여

휘 택현(宅賢)은 이조판서를 지냈고 시호가 청헌(淸獻)

이요 탕평론(蕩平論)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이름이 크게

알려졌으니 公에게 五代祖이다. 증조의 휘는 풍지(豊之)

이니 예조판서를 지냈고 찬성(贊成)에 추중(追贈)되었

고 문형(文衡:대제학)이었으며 시호는 정간(貞簡)이요

정조(正祖)가 헌걸차고 키가 크며 아름답다( 而長休

休之風)의 팔언(八言)으로 기기재( 齋)라는 호(號)를

지어주었다.

할아버지의 휘는 능악(能岳)이니 이조판서를 지냈고

아버지의 휘는 의린(宜隣)이니 進士였고 도타운 행실이

있었으나 일찍 卒하였고 어머니는 의령남공(宜寧南公)

휘 준행(駿行)의 따님이다.

公은 순조(純祖) 甲申(1824)년 7월 11일에 낳았고 경

술(1850)년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급제(及第)하여 壬子

(1852)년에 한림(翰林)으로서 임금 앞에서 시문(試問)

하는 일을 맡았고 癸丑(1853)년에 부안현감(扶安縣監)

으로 나갔으며 乙卯(1855)년에 校理로 임명 소환(召還)

되었고 조금 있다가 통정(通政)에 승진되었으며 丁巳

(1857)년에 또 안악군수(安岳郡守)로 나갔다가 戊午

(1858)년에 대사성(大司成)이 되었고 辛酉(1861)년에

부제학(副提學)이 되었다가 이조참의(吏曹參議)로 옮겼

으며 임술(1862)년에 가선(嘉善)으로 승진하여 정묘

(1867)년에 이조참판이 되었고 甲戌(1874)년에 충청도

의 관찰사가 되었다.

병자(1876)년에 대신(大臣)이 경연(經筵)에서 임금에

게 아뢰어 자헌(資憲)에 특진(特進)되었다. 무인(1878)

년에 동지정사(冬至正使)로 중국에 갔다가 己卯(1879)

년에 돌아와서 예조판서로서 찬례(贊禮:제향 때 임금을

전도(前導)하여 행례(行禮)하게 하는 일)를 친히 하여

정헌(正憲)을 더하여 좌빈객(左賓客)이 되었다. 경진

(1880)년에 이조판서가 되었고 임오(1882)년에 世子가

처음으로 태묘(太廟:종묘)에 참배하는데 제조(提調)가

되어 숭정(崇政)에 올랐다. 癸未(1882)년 예문 홍문(藝

文 弘文) 양관(兩館)의 제학(提學)이 되어 또 숭록(崇

祿)에 올랐고 甲申(1884)년에 정승이 되었으며 辛卯

(1891)년에 특별히 병조판서를겸하였다. 

辛丑(1901)년에 특별히 서훈일등(敍勳一等)으로 태극

장(太極章)을 하사 받았고 壬寅(1902)년에 이화장(李花

章)을 받았으며 기사(耆社)에 들어갔는데 임금이 친히

함녕전(咸寧殿)에 임하여 기로당상(耆老堂上)의 잔치를

베풀고 궤장( 杖)을 받는 날에 비서승(秘書丞)을 보내

어 임금이 술과 이등악(二等樂)을 하사(下賜)하니 글을

올려 감사(感謝)하다는 뜻을 표하였다. 

병오(1906)년에 공작(公爵)에 특진(特進)되었고 청녕

공(靑寧公)이 되었다. 

공은 천성(天性)이 관대(寬大)하고 중후(重厚)하며

온화(溫和)하고 정도(正道)를 지켜 평생에 신기(新奇)

하고 고원(高遠)한 말을 하지 않고 충신(忠信)을 스스

로 지켜 평탄(平坦)하고 험악한데 서도 어긋나지 않으

며 내외직(內外職)에서 언행이 성실(誠實)하여 임금이

알아주었고 마침내 크게 쓰이니 公은 더욱 특별한 대우

에 감격하여 정성을 다하여 두루 다스리고 조금 험악한

시대를지냈으나국가가태평함을잃은지오래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領議政 靑寧公大勳位 諡 文忠 靑松沈公(舜澤) 神道碑銘 (上)
(영의정 청녕공대훈위 시 문충 청송심공(순택) 신도비명)

▲청녕공 묘소▲청녕공 묘소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신도비

十三 相丞의 事蹟(神道碑文)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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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들의 十六代祖인 청천부원군(靑川府院君)은 곧 우

리 세종대왕(世宗大王)의 국구(國舅:임금의 장인)로서 墓

所가 관내(管內) 용인군 교내면 산의곡(龍仁郡 校內面 山

義谷)에 예장(禮葬)된 사패지지(賜牌之地:나라에서 내려

준 땅)이며 四百年 동안 아무 폐단(弊端)없이 수호(守護)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지난 경자년(更子年)에 이웃 동리(洞里)

에 사는 김윤여(金允汝)가 선산(先山)으로 이어지는 지경

(地境)에 밤을 틈타 그 아비를 저의들 先祖의 주산(主山)

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곳에 암장(暗葬)하였기 때문에 분

노(憤怒)함을 참지 못하여 부(府)나 군(郡)에 진정서(陳

情書)를 올려 墓所를 파서 옮기라는 공문(公文)도 내려졌

고 또한 저들에게 기한(期限)을 정(定)하여 관청(官廳)의

다짐에 응(應)하도록 한 것이 세 번이나 되었어도 墓所를

파서 옮기는 것을 가을에는 봄으로 미루고 봄에는 여름으

로 미루는 등 오직 일이 바쁘다는 핑계만 하고 끝내 墓所

를 파 옮기지 아니하니 어떻게 엄중(嚴重)한 신칙(申飭)

아래에서 저와 같이 미련하고 악(惡)한 습관(習慣)이 있

을 수 있겠습니까 저의들의 원통하고 억울함이 더욱 심하

므로 이에 다시 서한(書翰)을 선후(先後) 소장(訴狀)에

맞추어 미워하고 성토(聲討)하며 일제(一齊)히 관찰사(觀

察使)에게 부르짖으며 하소연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자세(仔細)히 살피신 뒤에 엄중(嚴重)한 훈계(訓戒)를 내

리고 숭경(巡警)을 파견(派遣)하여 이른바 김윤여(金允

汝)가 암장(暗葬)한 무덤을 즉각(卽刻) 파서 옮기게 하고

대대로 선산(先山)을 수호(守護)하고 영원(永遠)히 뒤에

있을 폐단(弊端)을 막도록 하여 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바

입니다. 

光武八年甲辰七月 日 (西紀:一九○四年 七月 日)

前參政 沈相薰 前判事 在昇 隆陵令 宜悳 前郡守

宜春 前主事 宜承

主事 宜軾 進士 在泰 前承旨 九澤 直閣

周澤 判事 憲澤

前主事 相甲 前承旨 相駿 前承旨 相悅 前承旨

相弼 協辨 相翊

前參判 相璜 前參判 相萬 前參判 相漢 前校理

衡澤 前承旨 啓澤

郡守 相瑜 前侍從官 泰燮 宗廟令 起燮 等

- 京畿道裁判所判事 閣下 -

판결문(判決文)
已有定校掘移之題여늘 尙何不掘 야 致此更訴인지 在

郡擧行이 誠甚漫 이라 題到五日內 正校掘去後 報來

이되 無或如前稽緩而已

光武八年九月八日 (西紀:一九○四年九月八日)

龍仁郡

판결문(번역문)
이미 올바르게 묘소(墓所)를 파서 옮기라는 공문(公文)

을 보냈거늘 어찌하여 아직까지 묘소를 파 옮기지 아니하

여 또다시 이 소장(訴狀)을 내게 한 것인지 군(郡)에서는

일을 처리(處理)하기가 매우 어려운지라 공문을 또 다시

보내니 공문이 도착하는 오일이내 (五日以內)에 올바르게

묘소를파서옮긴뒤에보고(報告)하여오되혹여(或如) 전

(前)과 같이지체(遲滯)되는일이없기를바랄따름이다.

광무팔년 구월 팔일(光武八年 九月 八日)

용인군(龍仁郡)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였다. 

코흘리개 조무래기들이 이제는

모두 백수가 되었다. 서로들 반갑

다고 하는 인사가 중구난방이다.

초등학생 시절인 50년 전 일을 용

케 기억하고는“아무개, 방구벌레 아

닌가”한다. 그래도 당사자는“허허…”하

며 싫어하는기색이 없다.

하긴 그 친구의 이름은 학교의 출석부에나 있었지 방

구벌레(放 蟲)란 별명으로 통용되었다. 나도“이젠 점잖

게‘방옹(放翁)’이라고들 그래”라고 한마디 거들었다. 누

구나 일상적인 행위건만 입에 올리는 것은 매우 꺼리는

용어다. 그래서 우리말로‘방귀, 방구’라고 하건만 속된 말

을 피하느라 구태여‘방기(放氣), 방비(放 )’라고 선인들

은 했어도 점잖은 입에 음담부설(淫談腐說)을 올린다면

처신에 흠이 되듯 이런 말도 아예 피했다. 그렇지만 대학

자인 서거정(徐居正)의『태평한화(太平閒話)』, 강희맹(姜

希孟)의『촌담해이(村談解 )』, 홍만종(洪萬宗)의『명엽지

해(蓂葉志諧)』등에도 이런 부언야어(浮言野語)를 싣고 있

으니 선비들의 내밀 세계도 다를 바가 없었던모양이다.

어쨌거나 남녀노소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이런 생리적인

행위로 해서 예로부터 많은 이야기가 세상에 회자되고 있

다. 지난 자유당 시절 내무부장관을 지낸 이모씨도 허다

한 일화가 많으련만 하필 방귀 말만 나오면 으레 단골 메

뉴로 등장하고 아울러 초대대통령 이승만 박사를 물귀신

처럼끌어당기어 구설수에 오르게 한다.

우남(雩南)은 국부로 추앙 받을 만한 위인이었고 막중

한 국가대사를 하던 거인이었건만 그도 방귀를 뀌었고,

경국의 미인도, 강보에 싸인 갓 태어난 애기도 이런 행위

를 한다니 참으로 믿기지 않는 일이다. 우리 같은 무등시

민(無等市民)에게나 있는 천박한 행위로만 여겼건만 그게

아니었다. 어쨌든 이박사가 광나루에서 낚시로 투한(偸

閒)을 즐기는데 그 놈이 시도 때도 안 가리고 튀어나왔던

모양이다.

마침 수행하던 장관이“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했더란

다. 우리의 옛 이야기 중에 시집온 새색시가 비의( 意)

를 참았더니 얼굴에 노란 꽃이 피었더란다. 그러다가 시

집 어른들이 집을 비운 사이 마음놓고 일을 벌였더니, 절

구통이 날아가더라나. 그 뒤부터는 밥도 잘 먹고 얼굴엔

생기가 돌며 건강해졌다고 한다. 그러니 비의를 참는 고

통이 얼마나 큰가를 일러주는 이야기다. 이와 같은 맥락

에서 보면 그 장관이 기지를 발휘한 임기응변을 신문에

대서특필해서아부의대명사로꼽히게되었다.

그것도‘각하 방귀는 구수합니다’아니면‘각하께서는 방

귀까지 명품이십니다’했다면 몰라도 어른 앞에서 손자 같

다고나 할까, 아들 같은 사람이 민망할 일을 덮으려고 어

리광 삼아 한말이련만 뜯고 할퀴며 비아냥거렸다. 할아버

지가 그랬다면 손자는 응당‘할아버지, 시원하지’하고 손

자놈이 그랬다면‘고얀놈, 할아버지 앞에서 요란스럽게’라

며 귀여운눈길을주지않았을까.

조선시대 사대부 집의 잔치에서였다. 하필이면 잔칫상

을 받은 그 자리에서 초대받은 대감댁 마님은 그만 실수

를 했다. 민망한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수행한 종년보고

“버릇없이 어른들 앞에서…”라고 나무랐다. 그러나 방자

한 종년은 발딱 일어나“방귀는 마님께서 뀌셨지만 쇤네가

뀐 것으로 대신해드리죠”라고 되받아 쳤다. 종년의 조동

이로 귀부인은 그만 몸둘 바를 몰랐다. 

다시 방비담(放 談)의 무대를 세계의 무역을 주름잡

던 마카오로 옮겨 보자. 주인공은 대영제국의 제일 가는

무역상이자 미모를 갖춘 사교계의 거물 여성이었다. 굴지

의 무역상들을 초청한 파티자리에서 그놈은 하필 그 특유

의 소리를 내며 독가스를 풍겼다. 주인공이 발딱 일어서

더니 살짝 궁둥이를 제치고 양손을 들어 보이면서 애교

스럽게“excuse me”를 연발했다. 그 방자한 모습에 대상

(大商)들이 모두 등을 돌렸단다. 

이쯤 되면 그 한방의 위력은 대영제국의 대포와도 바

꿀 수 없는 파괴력을 발휘했다. 그때 그놈이 튀어나오지

않았던들, 조금만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겸양의 미덕을 갖

추었던들, 평생을 애써 이룬 명성과 부(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비운을맞지는않았을것이다.

그렇다고 이처럼 방귀는 난처한 일만 저지르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다.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국가의 위엄을

되살리기 위해 경복궁을 새로 짓고 용상이며 천장과 기둥

에 단청을 하느라 화공을 선발할 때 하필이면 방귀를 그

리라고 했다. 전국에서 몰려온 화공들이 구름 모양, 또는

부채 모양 등 별의별 그림을 다 그렸다. 그러나 그 형체

도 없으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방귀를 그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장원으로 뽑힌 그림인즉, 한 사람은 엉덩

이를 치켜들고, 그 주위사람들은 코를 쥐고 찡그리며 몸

을외로꼬는모습의상황묘사였다.

이처럼 방귀는 상스럽고 천한 데에만 회자되는 것은

아니었으니, 고급 기능의 관리를 채용하는 국가시험의 구

실도했다.

우연한 기회에 일본의 센류(川柳)라는 시인의‘홀아비

신세, 방귀를 뀌어도 우습지 않네’라는 해학의 단시를 읽

으며 실소를 머금은 일이 있다.‘우습지 않다’라는 비록

한마디이지만 웃어줄 사람이 없다는 표현은 그 하찮은 방

귀 소리조차 들어주거나 탓할 사람이 없다니 홀아비의 딱

한처지, 고독한 신세를 잘도 표현했다.

옛부터 환과고독(鰥寡孤獨)이란 홀아비, 과부, 부모 없

는 어린애, 자식 없는 늙은이를 일컬어 외롭고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홀아비는 앞자리를 차지했다. 작가도 같은 처지였던가. 하

필이면 외로운 환공(鰥公)에게 방귀를 연계시켜 더욱 처

량한 신세를 만들었는지. 그 방귀가 거북한 뱃속에 가득

찬 가스를 내뿜어 시원하게 하듯 홀아비가 품고 있는 모

든 외로움을 방출하는 것은‘방고(放孤)’라고 한다면 그

한 방이 이들의 고민과 고신(孤身)도 속 시원히 해결할

게 아닌가.

“방귀벌레(放 蟲)친구, 방가(放哥)면 어떻고 방옹(放

翁)이면 어떤가. 이제 자네가 방귀를 뀌어댄다고 해서 놀

려댈 일도, 회사가 무너질 일도 없네. 부디 부부해로 하게.

웃어 줄 할망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이. 이젠 시도

때도 없이 맘놓고 한방씩 하게. 시원하지. 나는 방고(放

孤)나 한방 할까. 내년 동창 모임에는 나와 함께 무쇠 절

구통이라도날려보자구.”

대종회 부회장 심영구

청 송 심 씨 종 보

靑川府院君 安孝公 祀孫 前靑陽郡守 生 沈在淑 等 訴狀(번역문)
100年前 안효공 묘소에서 山訟이 있었다.

판
결
문
원
본

문 단문 단

南柯一夢에서南柯一夢에서

》》》방기(放氣)《《《

부회장 심 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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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 長
明 求(유임)

副會長
永 求(유임)

監 事
相 稷(유임)

副會長
宜 洛(유임)

副會長
斗 燮(신임)

監 事
載 冕(유임)

副會長
庚 周(유임)

副會長
甲 輔(유임)

監 事
春 植(신임)

■■■靑松沈氏大宗會 第33回 定期總會 開催■■■
5월11일 오전 11시 성균관대학교 유림회관 강당에
서 제3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날씨는 쾌청하였
으나 농번기인 때문에 참석율이 다소 떨어진 가운데
회의는 식순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금년에는
공로패를 수여 받은 분이 많았는데 이는 작년에 마무
리된 대동보 간행위원들이며 또한 감사패와 표창패가
더욱 눈에 띄었다. 총회를 마치고 오순도순 한자리에
서 식사를 마치니 문중행사의 보람이 이만하면 족하
지 않을까.

受賞者
功勞牌 : 應 燮 在 安 鼎 澤 東 燮 斗 燮

永 求 載 冕 (大同譜 刊行委員)
相 稷 求 亨 (監事)

表彰牌 : 相 福 文 燮
感謝牌 : 起昌族譜社 代表李 尙 俊

뿌리정보사 代表 韓相億
光州 金堂山 德林宗會.

大宗會 任員改選
2003年 5月 11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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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릉·강릉춘향 참례기

〈혜릉〉

2003년 3월 9일(일요일)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능내의

단의왕후(端懿王后) 춘기제향일이다.

혜릉은 조선조 제20대 경종의 비(妃)로서 경종 즉위

년인 1720년 6월15일 왕후로 추봉된 단의왕후의 능이

다. 공효정목 단의왕후는 청은부원군 청송심씨 휘 호

(諱:浩)의 따님이시다. 왕후는 1686년(숙종12년) 5월 21

일에 태어났으며 1696년(숙종22년) 5월 15일에 세자빈

으로 책봉되고 1718년(숙종 44년) 2월 7일에 승하(보령

33세)하였다.

매년겪는일이지만 3월이라날씨가차가운데도십여명

의 종인이 당일 10시 30분 청량리역 광장 시계탑 앞에

서 모여 제향에 참례하였다. 좀 더 많은 종인의 참여를

기대한다. 

〈강릉〉

2003년 4월 27일(일요일)은 서울시 노원구 공능동의

강릉 춘향일이다. 강릉은 조선조 13대 왕인 明宗과 妃

仁順王后(청송심씨)의 능이다.

제향 당일 10시 30분 청량리역에서 20여명의 종인이

버스로 태능을 경유 삼육대학교 앞에서 하차하여 경내

로 향하였다. 명종은 1534년에 중종의 제2자로 문정왕후

에게서 태어났으며, 1545년(12세)에 인종으로부터 왕위

를 계승하고 1567년 재위 22년만에 승하하였다. 

인순왕후는 청릉부원군 휘 강(諱:鋼)의 따님으로

1532년에 태어났으며 1545년에 왕비로 책봉되었고, 1551

년에 순회세자를 낳았으나 요절하였고 보령 44세 때인

1575년에 승하하였다. 제향은 엄숙히 봉행하고 미리 준

비하여온 도시락으로 제향주관처인 전주이씨 종약원 임

원들과 따스한 햇볕아래서 음복례를 가졌다.

(제공:김포종회)

■ 변호사 개업안내 ■

변호사 심심 장장 수수 법률사무소

서울 노원구공릉동 670-9 초정빌딩 4층
대표전화 : (02) 949-4700
F A X :(02) 949-8450
우편번호 : 139-808

청 송 심 씨 종 보

▲총회 광경 사회:회장 ▲ 공로패 수상 간행위원: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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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 消 息宗

▲참사인원 270명

▲청주 송씨 할머니

▲도총제공

始祖墓所 春享奉行
4월 6일(음:寒食祭)

初獻 燦燮
亞獻 根植 敏燮
終獻 相夏 鼎澤
大祝 煜
執禮 華燮
陳設 相國 相熺

▶祭需費獻誠金◀
蔚山 內禁衛宗會 200,000  原州 都摠制公派宗會100,000
鐵原 奉翊公派宗會 100,000 慶北 永川宗會 100,000
울산 버스 2대 영천 버스 1대
포항 버스 1대

二世祖閤門祗侯公春享奉行
4월 12일(음:3월 11일)

初獻 承澤 (禮山)
亞獻 宜杓 (益山)  容燮 (咸安)
終獻 相郁 (鐵原)  永輔 (華城)
大祝 載善 (公州)
執禮 相稷 (大宗會 감사)

▶祭需費獻誠金◀
光州 金堂山宗會 200,000 安孝公宗會 200,000
公州宗會 200,000 蔚山 內禁衛公宗會 200,000
承澤(禮山宗會長) 200,000 鐵原 奉翊公宗會 100,000
晋州宗會 100,000  咸安 正郞公宗會 100,000
진주 버스 2대.  화성 버스 1대.
공주 버스 1대.  함안 버스 1대.

三世祖 靑華府院君 春享奉行
4월 14일(음:3월 13일)
考位 位

初獻 庚周, 대종회 부회장 光澤
亞獻 承澤, 예산종회 회장 玄根
終獻 奎澤, 서울 남가좌동 錫圭
大祝 光澤, 안효공종회 운영위원 庚周
執禮 相稷, 대종회 감사 相稷

▶祭需費獻誠金◀
承澤(예산종회 회장)  200,000 
奎澤(서울 남가좌동)  100,000

四世祖靑城伯 春享奉行
4월16일(음:3월15일)
考 位 位

初獻 明求(大宗會 會長)            東植(蔚山)
亞獻 鼎澤(靑松 有司)              東燮(여수)
終獻 貞燮(지성주사공종회 會長) 章輔(半月)
大祝 寬錫(大宗會 총무)
執禮 相稷(大宗會 감사)

▶祭需費獻誠金◀
安孝公宗會 300,000  蔚山 內禁衛公宗會 200,000
知成州事公宗會 100,000 靑松宗會 100,000
長城 勸善契員一同 100,000 軍浦 察訪公宗會 200,000
麗水宗會 200,000  麗水 沈천섭 50,000
成川府使公宗會 100,000
▶特別誠金軍浦 察訪公宗會 500,000

四世祖 (淸州宋氏)春享奉行
4월 18일(음:3월 17일)
四世祖 都摠制公

初獻 成輔(會長)     乙澤(原州)
亞獻 相烈(原州)     尙道(全州)   椅燮(淸州)
終獻 容圭(서울)     原澤(原州)   宜在(原州)
大祝 乙澤(原州)     寬燮(淸州)
執禮 相昊(淸州)     相昊(淸州)

▶祭需費獻誠金 原州 都摠制公宗會 200,000

四世祖 岳隱公 時享奉行
4월 26일(음:3월 25일)
岳隱公 令同正公 石村公

初獻 榮 燮 榮燮 榮燮
亞獻正澤 琮澤 燦燮

蓮澤 璣用 玩澤
終獻能琪 祐澤 相錦

相伯 相虎 相日
大祝 煜 宜虎
執禮相秀 華燮 相國

安孝公 寒食節祀奉行
4월 6일(음:寒食日)

初獻 行鎭
亞獻 晋燮(水原)
終獻 玄根(大田)
大祝 寬錫(大宗會 총무)
執禮 相稷(安孝公宗會 총무)

六世祖 良惠公 春享奉行
4월 21일(음:3월 20일)
考 位 位 倉州公

初獻 璋燮(指導委員)    大燮 榮燮
亞獻 大燮(太白)        璋燮 正燮
終獻 鐘赫(大宗會)      愚夏 璋燮
大祝 愚增(大宗會)
執禮 載冕(派宗會 總務)

七世祖 忘世亭公 春享奉行
4월24일(음:3월23일)

考位 位
初獻 晶求(派宗會長)     應輔(蔚山)
亞獻 晤植(蔚山)         노연(남양주)
終獻 鐘七(光州)         載烈(大宗會)
大祝 愚增(大宗會)
執禮 載冕(派宗會 總務)

▶시조묘소 참사인원 약300명

▶중대산소 헌관 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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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졸저(拙著) 「CEO의 현장경

영」을 친지 여러분들께 보냈는데

원로 철학자 안병욱(安秉煜) 명

예교수께서 격려의 서신과 함께

다음과 같은 외국 어느 선각자의

명언을 친필 휘호(揮毫)에 담아 보

내주셨기에, 액자에 넣어 집무실에 걸

어놓고 교훈으로 삼고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모든 사람한

테서 배우는 사람이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다.」「이 세

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필자는 학창시절부터 현재까지 안병욱 교수님의 여러

저서나 강의를 통해 가르침을 받아 오면서 위와 같은 좌

우명을 실천에 옮기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많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서 배우는 사람이라 하였는데 여기서「모든 사람한테서

배운다」는 의미는 신분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연령

과 학식과 재산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또 그 대상이

양지에 있거나 음지에 있거나 가리지 않고 누구로부터도

배워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직접 배우거나 간접적

으로(저서·언론매체·인터넷) 배우는 것도 다 포함된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 지식의 습득은 물론 지혜와 깨달

음을 축적할 수 있다. 배우는 양이 많고 그 깊이가 깊으

면 전체를 보는 안목과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귀가 열려

여러 사람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국가 지도자나 CEO가 가져야 할 덕목이다. 밝은 눈과 밝

은 귀를 가져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적재적소에 배

치할인재를식별할수가있다.

사람을 잘못 식별하면 기업경영도 나라경영도 실패하

고 만다. 필자는 대학졸업 후 지금까지 40여년간 끊임없

이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각종 조찬회에

참석하여 여러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있지만 항상 배움에

대한목마름을느끼고있다.

둘째,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라고 했는데 필자는 대학강단을 떠나 경영계에 투신한 이

래 현재까지 나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학자의

꿈“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다.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서 배우는 사람이다”을 안고

학문의 길을 걸어가던 필자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부친의

별세는 나를 캄캄한 절벽 앞에 서게 했는데, 이때부터 나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1년만에 토목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고, 토목공사 시공을 진두지휘할 수 있었던 것은

나자신과의싸움에서이겼기때문이었다.

1970년 삼익LMS(당시 삼익공업)의 상무이사로 자리를

옮겨 처음 부여받은 업무가 당시 정부(재무부)에 소원(訴

願)을 제기하여 억울하게 징수 당한「특관세(임시 특별관

세)」를 돌려 받는 일이었다.

연매출이 1억원도 안 되는 당시의 취약한 재무구조 상

태에서 외형금액의 7%에 가까운 과중한「특관세」가 부과

되었고 원자재 수입 때마다 계속해서 고율의 특관세를 부

담해야 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지 못할 경우 기업의 존

속이어려운형편이었다.

정부를 상대로 소원(訴願)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영세

기업이승소하리라고는아무도기대하지않았다.

이때 나는「이 일을 성공시키면 상무이사 자격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물러나야 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

을 해결해야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 승부를 걸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되는 방법

이 발견되었고 결국 승소하여 징수당한 80%의 세금을

돌려 받았고 삼익이도약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젊었을 때 한번은 작은 기계 하나를 분해했는데 도저

히 조립을 할 수 없었다. 「이것을 조립하면 내가 나한테

이기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지는 것이다」라고 생

각하고밤을새워기어이조립을한적도있었다.

필자는 삼익의 경영자로서 일하면서 대 내외의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결해 낼 수 있었는데 내가 나한테 이기지

못하면 남과의 경쟁에서이길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해

결방법을찾았기에가능한일이었다.

CEO는 외롭고 고독하다. 고객과 주주와 종업원에 대해

책임을 지고 괴로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성직자에 준하는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지 않으

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자기와의 싸움

에서이기지 못하면이를실현할수가없다.

배우고 또 배워서 현명한 사람이 되고 자기와의 싸움

을 통해 내공을 길러 강건한 경쟁력을 가져야 무한 경쟁

시대, 지식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CEO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종회 부회장 심갑보

▲아헌관 이홍구 ▲소헌 왕후 시향봉행 후 기념촬영

世宗大王忌辰祭奉行
亞獻官 沈容圭 양 4월8일

淑容沈氏 時享奉行
2003년 4월 21일

昭憲王后忌辰祭奉行
亞獻官 沈敬鎭 양 4월28일

仁順王后忌辰祭奉行
亞獻官 沈載烈 양4월27일

大田 忠南 地域宗會
第48回 定期總會開催
2003년 3월 30일

부회장 심갑보

나 자신과의 싸움
■심갑보(三益 LMS 株) 부회장의 현장경영학■

강 좌강 좌

▲총회광경 會長 : 逸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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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종회 제 22차 정기총회 개최
김포종회에서는 2003년 3월 25일 김포축협 회의실에서 종인 6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계미년 정기총회를 가졌다.

지난 壬午年 봄에는 가뭄과 황사현상으로 고생을 하였는데 올해는 봄비가 자주

오는 것으로 미루어 풍년이 예상된다. 작금의 국내외의 정세를 살펴보면 작년 가을

부터 격론을 벌여오던 이라크의 후세인 축출전쟁이 유엔안보리의 결의 없이 미·영

의 주도하게 시작되었다. 당초 미국이 의도한 단기전이 빗나가 장기화될 조짐이어서

월남전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북핵 문제가 심상치 않다. 다자간 조

성이냐, 양자간 협상이냐로 의견이 대립돼 있으며, 여기에다 50년간 유지되어온 한

미 외교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는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사항이므로 신중히 대처하여야 할현안이라고생각된다.

종회 소식으로는 김포향교지에 수록될 유적과 인물을 각 계파별로 작성하여 본

종회에 보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현조의 춘추제향에도 예년과 같이 많은 종인의

참례를 기대한다. 종회 주관 행사로는 추기 제향시 청송, 함열, 안성, 묘소중 한 곳을

정하여 참례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3,4분기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오는 4월 27일(일요일) 강릉춘향에 참례할 종인은 당일 10시 30분까지 청량리역

시계탑 앞으로 오시기 바란다. 끝으로 금년에도 많은 종인이 성금을 기탁하여 주신

데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제공:김포종회)

13세 소녀 심보현양
▶▶▶▶1년만에 고입-고졸검정 잇따라 합격◀◀◀◀

초등학교를 졸업한 13세 소녀가 1년여만에 고입과 고졸 검정고시에 잇따라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울산시 교육청은 울산 남구 신정동 심보현(沈寶賢·13세·사진)양이 평균

79.11점으로 울산지역 최연소자로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심양은 지

난 해 2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같은 해 8월 고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심양은“중학교

와 고등학교에서 보내야 할 6년이란 시간이 아까워 검정고시를 선택했다”며“12월 대입수

능시험을 치른 뒤 서울대법대에 응시해 판사의 길을 걷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집 부

근의 검정고시 학원을 다닌 심양은 워드프로세서 1급과 정보검색사 2급 자격증도 갖고

있다. 심양의 아버지 삼상훈(沈相勳·56·건축업)씨는“스스로 공부해 보고 싶다는 딸의 의견을 존중해 중학교

진학대신검정고시를준비하도록했다”고밝혔다.                         2003년 5월 7일 (東亞日報)에서 전재

여서 풍양후인 조지겸 지음(숭정30년계축(1673)6월)

통정대부 광주부윤 심공행장 후발

恩津 宋時烈

지나간 丙申年에 行在(임금이 피난하여 머물러 있는

곳, 즉 인조대왕이 남한산성에 있었던곳)가 위급할 때 전

쟁을 맡은 장병들이 곳곳마다 패하여 도로에서 미적거렸

다. 이때 沈公謀가 자그마한 영남지방의 찰방으로 부리던

졸개 약간명을 거느리고 여러 장수들의 흩어진 졸병을 수

합하여 의리로써 격려하니 모두 감동하여 명영에 따랏다.

마침내 조령을 넘어 직진하여 여주 이천의 경내에 이르자

적을 만나 충돌 접전하여 많은 적을 참획하였다. 대개 公

이 반드시 남한산성 밖에까지 이르러 行朝(行在라는 말과

같음)의 소식을 듣고 나서 죽을려고 하였다가 강화가 성

립되어 난리도 끝이낫다. 이때 公의 나이 32세 였으며 인

조대왕이

매우 가상하게 여겼으며 장차 兵使나 水使같은 중요한

직책을 제수하려고 하였는데 公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기다려서 文官으로 발탁하도록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중

지되었다.

그후 얼마안되어 과연 과거에 급제하자 특별히 광주부

윤을 제수하였으니 公이 광주는 국가가 위급할 때 믿는

중요한 곳으로 지나간 해에 종묘사직이 의뢰하여 편안해

진 곳이라 하고 드디어 밤 낮으로 노심초사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대비하여 마치 곧 적이 침입해오는 것처럼 여겼

다.

그런데 일을 안찰하는 사람이 어떠한 물음이 있을세

公이 자신의 정직한 것을 믿고 말의 어긋남이 있었더니

마침내법망에걸리게되었다.

이때가 바로 효종대왕이 장물에 관한 법을 매우 엄하

게 다스릴 때이라 비록 제공들이 公을위해 그 원통함을

호소하여 석방되도록 애썼으나 임금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다.

己亥年 봄에 임금이 또 公의 일에 대하여 말할세 내가

나아가 이르기를“이 비록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丙子年

의 난리에 달려와 국난을 구제한 충의가 가상하오니 마땅

히 포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였더니 혹자가 말하기를“공

적으로써 죄를 덮을 수 없다”고 하여 임금이 그말을 옳게

여겼다. 

내가 이미 물러나와 있었더니 마침 密敎(임금이 비밀

로 내린 교지)가 있어서 즉시 대답의 글을 지을세 그 첫

째로 臣의 용열하옴을 모르셨다 하고 성상의 크신 뜻으로

써 인재가 적은 오늘날 누구와 더불어 일을 하시려고 하

시는가를 분명히 말하고 또 성상께서 사람을 쓰실적에 한

사람에게 완전 구비함을 구하지 말아야 어진 자와 재능을

가진자가 각각 그 쓰임에 능력을 다할 수 있다고 하였으

며 따라서 沈 같은 사람은 이미 앞에서 죽음을 아끼지 않

고 국난에 임했는데 어찌 뒤에 와서 금전을 아꼈겠습니

까, 만약 그 원통함을 씻어주시려면 원하옵건데 한 직위

를 제수하여 줍시사라고 하여 초고가 절반쯤 이루어 졌을

적에 갑자기 승하 하셨다는 비보를 들었으며, 나는 土木

처럼 완연하게 지금까지죽지않았다. 

최근 公의 아들 若潢 天章이 찾아와 公의 행장 한통을

보여주었으니 그 행장은 즉 公의 사위인 內翰(예문과 檢

校의 별칭) 趙光甫가 지은 것이었다. 지난 일을 추상하니

저절로 눈물이 턱을 적실세 느낀바를 행장의 뒤에 니 혹

시백세의뒤에나의슬픔을알아줌이있겠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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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대부 수 광주부윤 심공행장 ⑧

심보현

龜巖祠 春享奉行

2003년 4월 17일(음:3월 16일) 谷城宗會에서는 오전에 龜巖祠에서 춘향제를 봉

행하고 이어 오후에는 곡성종회 총회를 개최하였다(참석:63명) 회순에 의거 개

회선언과 아울러 국민의례가 있었고 귀암사 현창(顯彰)사업에 공이 많은 許基夏

도의원을 비롯 金大業, 沈愚承의 3인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이어 鎭植 會長님의 인사말이 있은 다음 愚慶총무의 종무보고와 淵植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었는데원안대로승인되었다.

이번 총회는 회장의 임기 2년이 종료됨에 따라 임원 개선 안이 상정되었으나

귀암사 本堂 重建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집행부 유임을 만장일치로 의결 하

였다.                                                     -곡성종회 제공-

龜 巖 祠

所在 : 谷城郡 立面 霽月里( 村)

配享 :  7世 忘世亭公 휘 璿

: 10世 霽湖亭公 휘 光亨

: 12世 杜菴公 휘 敏謙

: 13世 龜巖公 휘 民覺

獻官粉定

初獻 : 林原澤 執 禮 : 梁在東

亞獻 : 丁宗杓 大 祝 : 吳翼星

終獻 : 李汀圭 都有司 : 吳仁均

別有司 : 沈在植

▲ 구암사 시향 봉행



청 송 심 씨 종 보88 제41호 2003년 5월 20일

益魯 : 새한미디어 경영 지원실장(상무)

洪燮 : LG투자증권 하남 지점장

인석 : 경향신문 편집국 편집1부 (부장대우)

相烈 : 에너지 경제 연구원 동북아 에너지 연구실장

현제 : 코스닥 신원종합개발 감사

재학 : 코스닥 에스디 이사

燦燮 : 대한광업진흥공사 안전사업부장

平燮 : 두산중공업 원자력 BG 상무

勳 : 부산은행장 재선임

好鎭 : 마산 지방해양 수산청장

舜輔 : 한국전력 서울 전력 관리처장

相輔 : 애경유지공업 수원역사 부사장

東炫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 과장

長燮 : 문화관광부 도서관 박물관 과장

祥燮 : 동부화재 법인 영업 3부장

有澤 : 한국 해양 오염방제조합 울산지부장

재찬 : 연극 연출가협회 회장

本燮 : 고려신용정보 영업 3팀장

守植 : 울산경찰청 동부서장

相仁 : 경기경찰청 성남 중부서장

均相 : 전북경찰청 청문감사 담당관

蓮圭 :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장

載奭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정보운영부장

棋南 : 정보통신부 서울광화문 우체국장

鉉秀 : KT 전북본부 전북서부영업국장

元植 : 대한상공회의소 검정기획팀장

相寅 : 농림부 행정법무과장

載千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환경부장

載升 : 현대건설 상무보 기술임원

京愚 : 노동부 평등정책 과장

載吉 : 산업은행 자금거래 실장

宜杓 : KBS 해설위원

成根 : 산업자원부 수입 과장

愚定 : 산업자원부 경제기획 과장

東燮 : 산업자원부 지역진흥 과장

愚燁 : 신한카드 본부장 리스크

副會長 永求 1,000,000   2001∼2年分

副會長 甲輔 1,500,000   2001∼3

指導委員 龍俊 300,000   2003

指導委員 璋燮 300,000   2003

監 査 載冕 300,000   2002 仁川

理 事 中鎭 80,000   2002 忠州

“ 泰燮 80,000   2002 新月洞

“ 忠燮 80,000 2003 廣州

“ 花鮮 80,000   2003 醴泉

“ 愚夏 240,000   2001∼3 汝矣島

“ 奎燮 80,000   2003 昌原

“ 宜哲 80,000   2003 大田

“ 相根 80,000   2002 堤川

“ 仁澤 80,000   2003 鐵原

“ 相夏 80,000   2003 鐵原

“ 相億 160,000   2001∼2 水原

“ 觀燮 80,000   2003 光州

“ 根植 80,000   2003 蔚山

“ 柱燮 80,000   2003 昌原

“ 在主 80,000   2003 昌原

“ 暎求 80,000   2003 津寬洞

“ 愚龍 80,000   2003 金浦

“ 求 80,000   2003 光州

“ 昌燮 80,000   2003 逸院洞

“ 尙道 160,000   2002∼3 全州

“ 佶燮 80,000   2003 益山

“ 相泳 80,000  2003 益山

“ 鍾漢 80,000   2003 鎭川

“ 成輔 80,000   2003 淸州

“ 相昊 80,000   2003 淸州

“ 載龍 80,000   2003 淸州

“ 曜安 80,000   2003 光州

“ 憲燮 80,000   2003 光州

“ 勝俊 80,000   2003 光州

“ 堯燮 80,000   2003 光州

“ 愚增 80,000   2003 서울

“ 載鉉 80,000   2003 德沼

“ 相燦 80,000   2003 쌍문동

“ 偵植 80,000   2003 水枝

“ 春植 80,000   2003 上道洞

“ 應燮 80,000   2003 固城

“ 聖植 80,000   2003 光州

“ 一用 160,000   2002∼3 安城

“ 燮 80,000   2003 大邱

“ 大植 80,000   2003 仁川

“ 贊求 80,000   2003 盆唐

“ 洵燮 80,000   2002 安養

“ 甲澤 160,000   2001∼2 扶餘

“ 瑢燮 80,000   2003 咸悅

“ 鎭植 80,000   2003 光州

“ 愚範 80,000   2003 蠶室

“ 求亨 80,000   2003 水枝

聖植 100,000 光州

裕澤 大新企劃 100,000

南서울宗會 100,000

鳳燮 30,000 軍浦

蔚山內禁尉宗會 200,000

禮山宗會長聖澤 300,000

牙山承仕郞宗會 100,000

善求 20,000 九里

萬實 30,000 新月洞

鐵原奉翊公宗會 50,000

求 50,000 光州

谷山公宗會金浦 50,000

夷敬公宗會坡州 50,000

谷城宗會長鎭植 100,000 光州

大植 50,000 仁川

金泉宗會 100,000

相福 50,000 新月洞

贊求 100,000 盆唐

善山宗會長龍錫 100,000 

相旭 30,000 石串洞

大邱宗會 100,000

忠燮 100,000 廣州

鍾錄 30,000 驛村洞

鎭川高尺宗會 100,000

人 事

愚慶 50,000 光州

相學 30,000 쌍문동

仁燮 30,000 春川

大邱靑壯年會 200,000

鎭川高尺宗會 200,000

相德 30,000 黑石洞

재흥 30,000 扶安

中鎭 20,000 忠州

상근 50,000 가평

귀동 30,000 完州

천식 100,000 千戶洞

西서울宗會 200,000

상원 20,000 金浦

연택 30,000 扶安

규선 50,000 蔚山

완섭 100,000 光州

형섭 30,000 元堂

영섭 30,000 富平

동섭 20,000 洪城

淸州宗會 200,000

信川公宗會 100,000 春川

信川公宗會會長건섭 100,000 春川

태섭 100,000 固城

우만 30,000 千戶洞

상윤 30,000 束草

安孝公宗會 500,000

순보 50,000 대구칠성

효식 100,000 蠶室

聖植 100,000 光州

嚴政宗會 100,000

龜尾宗會 300,000

2003年 3月 曉窓公宗會에서 誠金 : 舍人公 宗會에 1,000,000원

大邱宗會에서 獻花環: 祝 大宗會 33回 定期總會

성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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任 員 會 費 第33回 定期總會獻誠金

♤ 송 금 안 내 ♤
찬조금 또는 종보 회비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구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 033-031098-04-046
대종회 심명구

●농협(을지로4가지점)  084-12-055823 
대종회 심명구

본 성금이나 회비는 전액종보발간에 사용하고 있으며
별단회계로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송심씨 대종회 전화:(02)2267-7857
청송 시조묘소 연락처:(054)873-7969·011-829-5548

미주종회 창립총회
미주종회 창립총회를 일가분들이 바쁘신 중에도 10분이 참

석하셔서 2003년 5월 3일 개최하였습니다. 대종회 회장님의

인사말씀을 낭독하고 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였습니다.

*미주종회장 : 심후식 *고문 : 상은, 건섭

*총 무 : 준보 *회계 : 재기

미주지역의 특수사항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모임을 갖기로

하고, 코리아 타운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본인이 기증

한 대동세보를 비치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아

직 종회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일가들께 계속 연락을 취하여

다음 모임에는 더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고 창립 총회를

마쳤습니다. 미주종회가 비록 캘리포니아 뿐만아니라 미주

전지역에 있는 뿌리를 찾는 50개주의 종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심후식 (hooshik@hotmail.com), 2003/5/23(금)

祝
심 구 섭 : 어버이날 유공자

국민훈장석류장(전남 곡성군 80세)

褒 賞


